마1502 Note

◆Cross check : 갈0403, 히0907-12

[bookmark: _GoBack]갈0403. 바로 그와 같이, 우리가 아이들이었을 때에는, 이 세상의 기본적인 것[스토이케이온: 배열에서 순서적인 것, 연속적(기본의 근본적인, 시초의) 구성,가정,요소,원리,기초]들 아래서 우리가 예속된 상태(둘로오:노예로 삼다,예속시키다,종이 되다,종으로 삼다) 가운데에 있었느니라.

히0907. 그러나 두번째 장막으로는 대제사장이 매년 한번 홀로 들어갔으며, 피 없이는 아니었으니, 그 피를 그 자신을 위해, 또 백성의 허물(아그노에마:무지한 것,결점,허물)들을 위해 그가 바쳤느니라. 
     
Ω히0908. 성령께서 이것을 나타내시고[델로오:(말로서)간단하게 하다,선언하다,보여주다,나타내다] 있으니 곧, 첫째 장막(스케네:천막,초막,거처,장막)이 아직 서있던 동안에는, '모든 것들 중의 가장 거룩한 곳'으로 들어가는 길은 아직도 분명하게 나타나게[파네로오: (문자적이거나 상징적으로)명백하게 나타나다, 나타나다, 명백히 선언하다]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.

히0909. 그렇다면 그것은 현재의 때에 대한 모형(模型)이었으니, 그 안에서 예물들과 희생제물들 양쪽이 바쳐졌으나, 그것이 섬김을 행했던 그를 양심에 관해서는 완전하게 만들 수 없었으며, 
 
히0910. 그것들은 개편의 때까지 그들 위에 부과되었던, 음식들과 마시는 것들과 여러가지 씻음들과 육신적인 규정들에서만이 유효하였느니라,

Ω히0911. 그러나 손들로 만들어지지 않은, 다시 말해서 이곳의 구축물에 속하지 속하지 않는,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장막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, 

히0912.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에 의하지 않고, 대신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전(贖錢)[뤼트로씨스:뤼트로오(속전하다,구속하다)에서 유래,구속함,속죄(贖罪)한,구속(救贖),속죄]을 손에 넣으셔서, 그분 자신의 피에 의해서, 그분께서 단번에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셨느니라.
